신세계百, 로컬생산자가 키운 ‘명품 한우’ 알린다
신세계백화점이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소개하는 프로젝트 ‘로컬이 신세계’의 영역을 한우로 확대하며 생산자와 함께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10일부터 16까지 본점·강남점·센텀시티점·대구점 식품관에서 ‘로컬이 신세계 한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미식과 문화를 여행 콘텐츠로 소개해 온 ‘로컬이 신세계’가 생산자와 로컬 식재료 자체에 주목해 선보이는 첫 번째 프로젝트다. 

신세계백화점은 한우를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산자의 철학, 오랜 사육 방식이 집약된 로컬 자산으로 접근했다. 장인정신으로 전통 사육 방식을 이어가는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신세계의 유통·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로컬 한우의 새로운 가치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사육 철학으로 길러낸 전라남도 영광의 ‘청보리 한우’와 강진의 ‘여물 한우’를 통해 산지별 개성과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영광 청보리 한우는 보리를 발효·숙성한 사료를 먹이고 약 6만 평 규모의 초지에서 방목해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충분한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 없이 자라 육질과 육즙, 풍미의 균형이 뛰어나고 지방 맛이 깔끔하다. 건강한 사육 환경을 통해 한우 본연의 맛을 더욱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 여물 한우는 깨와 귀리, 보릿겨 등 다양한 곡물을 직접 끓여 만든 전통 방식의 쇠죽으로 사육한다. 곡물을 익혀 급여하면 소화와 흡수 효율이 높아져 소의 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육 방식은 고기 특유의 고소함과 깊은 감칠맛으로 이어진다.

고객들은 행사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수 부위를 포함해 산지별 한우의 차별화된 맛과 개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신세계백화점이 전사적으로 진행하는 ‘테이스트 더 뉴 월드’행사와 연계해 한우의 매력을 보다 폭넓게 알린다. 

고객 혜택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7월 9일 오후 8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해 행사 전용 쿠폰을 다운로드하면 영광 청보리 한우와 강진 여물 한우의 불고기를 특별가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신세계 암소한우의 안심, 부채살 등 다양한 특수부위까지 폭넓게 준비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으며, 산지와 생산 방식에 따른 한우의 개성을 직접 비교하며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폰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 가능)

신세계백화점은 향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확장에도 나선다. 향후 유명 한식 셰프와 협업해 로컬 한우를 활용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프리미엄 다이닝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식 인플루언서 등과의 협업도 추진해 로컬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각 지역의 식재료를 고급 미식 콘텐츠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이성환 상무는 “로컬이 신세계 한우 프로젝트는 좋은 식재료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지와 생산자, 사육 철학까지 함께 소개하는 새로운 미식 콘텐츠”라며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생산자에게는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